
무엇이괴롭히는가?

가장 큰 선병은 상기(上氣)다. 상기는 기운

과 열기가 머리까지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화두를 급히 든다든가

혹은 억지로 들 때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증세

가나타난다.

‘어서 빨리 이뤄야지’하는 속효심(速效心)

은 상기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성급한 마음만

키워 신경을 날카롭게 하기도 한다. 속효심이

생길수록 화두공부는 더디게 된다. 속효심을

내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른 발심이 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빨리 깨닫고자 하는 조급함이 오

히려깨달음을방해한다. 

또 화두를 빈틈없이 챙기지 못해 오는‘혼

침(昏沈:정신이 몽롱한 상태)’과‘도거(徒居:

마음이 산란해 들뜨는 상태)’도 선병의 일종

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종류와 양, 수면시

간 등을 조절하지 못하면 얻게 되는 병통이다.

또한 지나친 수마(睡魔)와 색욕(色慾)도 선수

행을방해하는병통으로보고있다. 

선병은왜일어나는가?

가장 큰 요인은‘깨달음’에 대한 집착이다.

중국 선종의 2조 혜가 선사가 앓던 선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혜가 선사가 스승 달마 선사에게“마음

이 편치 못하니 편안케 해달라”고 묻자, 스승

은“그마음을갖고오라”고말한다. 혜가선사

가“아무리 찾아도 그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자, 달마 선사는“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케했다”며‘안심(安心)법문’을내린다. 

이처럼‘깨달음에 대한 집착’은‘견성(見

性)’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인이

된다.

대한불교보림회 성상현 법사는“수행자가

모양도 없는 불성을 보려고 하거나 그 현상을

기다리거나 얽매이다 보니 상기병 같은 선병

이 발병한다”며“불성의 자리를 본다는‘견

성’을‘각성(覺性)’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고말한다. 

의심하지 않는 선수행도 선병의 한 원인이

다.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은“의심 없

는 참선은 죽은 공부”라고 단언하면서“간절

하게 의심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도자를 만

나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초수행을 닦지 못했

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기본원리도 모른

체하는선수행이선병을일으킨다는것이다.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의심하기 위한

의심을 하기에 선병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

의 핵심을 이해하고 선에 대한 정견(正見)을

갖춰야선병을극복할수있다는것이다. 

선병치료방법은?

선병치료법을 담고 있는 경전과 선어록에

는 어떤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치선병비

요법경(治禪病秘要法經)> <좌선삼매경(坐禪

三昧經)>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 <선병요

설(禪病要說)> <선경어(禪警語)> 등이있다.

우선 진각혜심 선사의 <간화결의론(看話決

疑論)>은 선수행시 주의해야 할 10가지 병통

(十種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있다ㆍ없

다’로 이해하지 말며 △이치로 이해하지 말고

△분별의식으로 헤아리거나 알아맞히려 하지

말며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것에 알음알이를 두지 말고 △말과 글의 틀로

살림살이를 짓지 말며 △아무 일 없는 속에 빠

져 있지 말고 △화두를 들어 일으키는 곳을 향

해 알려고 말며 △문자를 끌어와 증거 삼지 말

고 △유무를 초월한 참된 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리

지말라고강조한다. 

운봉 선사의 <선병요설(禪病要說)>에서“참

선공부하는 이가 조사의 공안상에 실답게 참

구하지 못하고 병마에 끄달리면 본참공안(本

參公案)을 투탈(透脫)하지 못한다”며 6가지 병

통을 경계했다. 가령 수행자가‘억지 의심’을

일으키다 갑자기 마음이 초조ㆍ답답해지면,

이를 선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화두공부가 일

체 조작을 떠난 것도, 조작하면 할수록 공부는

더 멀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선병요설

>에서적시하고있다.  

또 <좌선삼매경>에서는 수행자의 근기와

특성에 맞게 5가지 수행법을 제시, 사전에 병

통을 예방하고 있다. 음욕이 많은 수행자는

‘부정(�淨)법문’을, 성냄이 많은 수행자는

‘자심(慈心)법문’등을설하고있다. 

특히 <치선병비요법경>은 선수행 할 때 몸

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병과 마장에 대해

치유법을 12종류로 나눠 설하고 있다. 이 가운

데 상기병 등의 치유법은, 선수행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두통이 심한 수

행자에게‘온갖 색의 물과 갖가지 보배로운

꽃이 피어난 유리 항아리’를 관상하게 해, 상

기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정(灌頂)하도록 한

다는것이다. 

이외에도 기와 맥이 막힌 경우, 선수행 때 일

어나는 음탐의 치유, 파계, 하체질환 등의 치유

법등이소개되고있다. 

한국선문화연구원장 성본 스님은“선병에

대한 자가진단 능력이 없다면, 올바른 수행과

지혜가 나올 수 없다”며“경전과 선어록을 정

확하게 공부해 선에 대한 안목을 틔워야 한

다”고강조한다. 

김철우기자 in-gan@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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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병 부른다

사경수행자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영광이 찾아

오기시작했다. 대구동화사대웅

전 보수 작업 중에 고려 사경들

과복장물들이나왔다. 이기회에

고려사경을 재현하는 의식을 거

행한다는 사경연구회장 김경호

선생님의말에가슴이뛰었다. 

곧장 난 의식 제반 준비를 하

기 시작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

었음에도불구하고모든일이순

조롭게 진행이 됐다. 사경복, 도

구, 체본 등이 일사불란하게 갖

춰졌다. 서울에서도 사경수행자

들이내려오고하여여법하게진

행이 됐다. 부처님의 가피력과

사경 수행의 힘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연등을 든 청의동자와 홍의동

자가 앞장을 서고 번(幡)이 뒤를

따르며 악단이 그 뒤를 따랐다.

사경지는 연(�)으로 이운되고

스님들과 사경수행자들이 그 뒤

를 따라 행진을 했다. 향수와 꽃

을 뿌릴 때, 마치 고려 시대로

되돌아 간 듯 했다. 여법한 사경

이 재현됐다. 

그 순간 난 생각했다. ‘이곳에

모인 사경수행자들은 아무래도

고려 때 인연인 것 같다’고. 사경

수행자 모두는 환희심 속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

사합니다!”를계속연발했다. 

108명의 사경수행자들이 모

두 법복을 갖춰 입고 법당에 단

정히 앉아 고려 사경 법회를 재

현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

까? 뿐만 아니라 난 사경하는 동

안법당에부처님의법력이가득

차있음을느꼈다. 

그 후로 난 욕심껏 사경을 했

다. 너무도 열심히 하다 보니 허

리와 어깨가 아파왔다. 그럼에도

난‘아픔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합천 해인사

로 찾아가 3보 1배도 했다. 이렇

게 끊임없는 수행을 하다보니,

난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아무런 거부

감 없이 느

끼게 됐다.

사경을 할

때는 항상

부처님께서 옹호 해주신다는 느

낌까지받았다. 

이렇게 해온 사경수행은 내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마음이 움

직이는 데에는 뜻이 늘 함께 했

다. 모든 사물과 대화를 하게 됐

고, 그 대화를 통해 그들의 마음

을알게되었으며도움을받기도

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물의 마

음과일치됨을경험했다. 

사실 사경수행을 할 때, 처음

에는 눈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3

개월이지나고서부터는아주맑

고 깨끗한 눈으로 바뀌었다. 또

묵은 병이 재발해 치료를 했는

데, 사경수행으로 말끔히 나았

다. 특히 많은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이뤄져환희심이들었다. 

마지막으로, 난 사경수행을 통

해 증득한 것이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읽고외우고정성을다해

사경을 한다면, 누구든지 본묘각

(本妙覺)을 덮고 있는 억겁 생사

의망령을떨치고청정법신으로

돌아갈수있다는것을. 

또 <중변불변론 무상승품>의

십종수지(十種受持), 또는 십종

전통(十種傳通)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경은 부처님 이치대로

글귀와 뜻을 취할 수 있게 했고,

바른마음으로듣고외워조용한

데에서도이치대로헤아릴수있

게했다. 

난 늘‘부처님, 사경수행을 통

해 얻게 된 이 모든 환희심과 감

사의마음을당신께정중히바치

옵니다’라고 발원한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

경수행의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

고려사경 재현 법회에 참여‘환희’

사경으로 많은 변화…늘 사물과 대화

이미화 (下)

‘뼈마디에불꽃이인다. 대장과소장에도불이일어난다. 선

정에서나올때는머리가아프고, 모든맥이부딪쳐쪼그라들

어눈은붉고귀는멍멍해진다.’이른바‘상기병(上氣病)’증세

다. 선수행자라면반드시한번쯤겪는‘선병(禪病)’이다.   

선수행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요즘, 잘못된수행으로

이같은병을얻는일이늘고있다. 재가자들에게있어, 선병으

로인한증세는‘선의생활화’에걸림돌이되고있다. 

어떻게선병을치유해야할까? 최근법성스님(前조계종포

교국장)이 <대승선경-선수행법과 선병치유법>을 펴내는 등

경전과 선어록에서 선병치유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

고있다. 선병은왜생기고그치료법에는어떤것이있는지경

전과선어록에서알아본다.  

경경전전∙∙어어록록에에서서 찾찾은은

원원인인과과 치치료료법법

禪禪
病病

장시간의 좌선은 선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상기병 발병의 주원인이 된다. 때문에 적당한 선체조로 수행자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
하다. 사진은광주마하연선원신도들의선체조장면. 현대불교자료사진

빨리 깨닫고자 하는 조급함이 깨달음 방해

<선병요설>, 억지의심 등 6가지 병통 경계

지지장장보보살살 가가피피입은 신비
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
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
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
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
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다가오고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달마도를당신곁에두시어소망하
시는바를꼭성취하시기바랍니다.

지지명명스스님님과과 함함께께 상상담담을을......

불교를알고자하시는분이나이유없이고통
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
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장애를친절하게상담해시원하게풀어
드립니다.

지명스님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상상담담 전전화화 0022))22666633--66665555 001177--224422--0088008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달마마사사 지지명명 합합장장

각각자자의의 근근기기따따라라 110088가가지지의의 다다양양한한 달달마마
도도가가 있있으으니니 각각기기 자자기기와와 맞맞는는 달달마마도도를를
스스님님과과 상상담담 후후 인인연연 맺맺으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영산산범범음음집집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농 협협 112211004477--5522--006699552288
우우체체국국 660000884411--0022--004466887733 ((예예금금주주 이이판판암암))

한한글글해해설설판판 사사물물장장단단악악보보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008800))220088--88000000.. 8800008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천천도도재재((4499재재))나나 각각종종 시시식식에에
영영산산범범음음집집((��山山梵梵音音集集)) 한한 권권이이면면

여여법법하하게게 진진행행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대대구구]] 보보현현사사 신신용용협협동동조조합합

불교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매매 잔금 대출

● 불사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TTEELL.. 005533))442266--11003377

HH PP.. 001111--552277--11003377
((서서서서열열 전전무무))

""대대출출이이 필필요요하하십십니니까까??""


